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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기획이다.

MVP, 사업 개발, 마케팅, 콘텐츠, 인생까지...

기획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프레임이다.



프레임(Frame)



https://channel.io/ko/blog/articles/
%EC%B1%84%EB%84%90%ED%9A%A8%EC%9C%A8%EB%B6%80%EC%84%9C-DOGE-fdb7d5da

https://channel.io/ko/blog/articles/%EC%B1%84%EB%84%90%ED%9A%A8%EC%9C%A8%EB%B6%80%EC%84%9C-DOGE-fdb7d5da
https://channel.io/ko/blog/articles/%EC%B1%84%EB%84%90%ED%9A%A8%EC%9C%A8%EB%B6%80%EC%84%9C-DOGE-fdb7d5da


문제 발견→

문제 정의 → 문제 해결



기획적 사고

 = Why에서 시작하는 문제해결 능력


= Problem Solver





제 1원칙 사고법

(First Principle Thinking)



제 1원칙 = 더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나 진리 (물리학)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분해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해결책을 구축해나가는 접근법

기존의 관행이나 유추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





SpaceX

기존 가정: “로켓은 원래 비싸다"



SpaceX

기존 가정: “로켓은 원래 비싸다"

제 1원칙 사고: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 등

이 원자재의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로켓 원자재 비용은 완성된 로켓 가격의 2%에 불과

나머지 98%는 제조 과정의 비효율과 중간 마진

결론: 직접 원자재를 사서 만들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구나! → SpaceX



현상이 아닌

문제의 본질



5 Whys Method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때까지 
“왜"라고 5번 물어보기!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진짜 문제는 다르다!





(AI) PM적 사고



PM = 지휘자





AI PM = Product Architecture

https://www.lennysnewsletter.com/p/why-pms-are-best-positioned-to-thrive



https://productdiscoverygroup.com/learn/types-of-ai-product-managers



https://www.productmanagementexercises.com/blog/fundamentals-ai-product-management/



우리 프로덕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풀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찾는게 프로덕트 성공의 열쇠!



어떤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 불편함이 얼마나 커서 돈을 얼마 낼 의향이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지?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4가지 효용' 

장소 효용: 접근하기 어려운 걸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형태 효용: 기존의 것들을 재배열해 더 가치있게 

시간 효용: 귀찮은 것, 느린 것을 빠르게 만들기

소유 효용: 중간 단계를 제거하기



모든 아이디어(문제)는 가설일 뿐이다.

→ 만약 ~ 한다면, ~하게 될 것이다
예) 만약 우리가 채팅봇을 도입한다면, 구매 전환이 10% 올라갈 것이다.

가설 수립

(Hypothesis)

→ 최소 기능 제품

(MVP) → 데이터 검증


(Validation)



Why & What

(PM) X How


(Dev) = 최고의 제품

(Great Product)



고객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고통"에 집중하면,


“핵심 가치"가 보인다.



[고통받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



AI 프로덕트란?
일반적인 프로덕트와 어떻게 다른가? 



AI Product는

어떻게 다른가?



AI 프로덕트?

그거 챗지피티 아님?











일반적인 프로덕트 vs. AI 프로덕트



Product vs. AI Product

일반 프로덕트 AI 프로덕트

결정론적(deterministic)

1+1 = 2

if A then B

결과 예측 가능, 오류는 버그

고정된 로직

제품 기능이 코드에 고정

기능 바꾸려면 코드 업데이트 

명령 기반 UI

사용자가 정해진 인터페이스에 적응

버튼 누르면 → 특정 행동 

확률론적(probabilistic)

매번 답변이 살짝 달라짐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은 토큰"을 생성함

데이터 기반의 진화

코드보다 데이터와 모델의 가중치가 제품
의 성능을 결정, RAG나 프롬프트로 제품 
성능 비약적 개선 가능; 피드백 루프

의도 기반 UX (Intent-based, Semantic)

제품이 사용자의 언어와 의도 이해

AI가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호출함



Product vs. AI Product

일반 프로덕트 AI 프로덕트

QA (품질보증) 

Pass/Fail가 명확한 유닛 테스트

예측된 입력값 → 예측된 출력값

선형적 비용

서버 호스팅 비용은 사용자 수에 비례
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

한 번 개발하면 보수 비용 안정적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
을 만들까?” 

Evals (평가)

결과가 매번 달라 QA 불가 

수백개의 질문 세트 던져 유사도나 안전성
을 기반으로 하는 Eval 시스템 필수

가변적 토큰 비용

사용자가 말할때마다 모델 API 및 토큰
(Token) 비용 발생, 모델이 좋을수록 비
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짐

BM과 추론비용(Inference Cost) 계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서, 모델이 사용자의 의
도를 얼마나 높은 확률로 해결하게 만들까?”



if-then (만약 A면 B를 해라)

로직으로 100% 구현 가능하다면?



→ AI는 비용이 비싸고, 느리고,

통제하기 어려움; 굳이 X



OpenAI도 적자인데 우리가 뭘....



AI 제품은 3종류만 있다 (아직)

챗봇 (Chatbot)

자동 완성 (Github Copilot)

에이전트 (AI Agents)

https://www.seangoedecke.com/ai-products/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 도구 + 권한 + 구조 + 스킬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반복 개선하는 것



AI PM 핵심 역량

문제를 잘 쪼개는 능력: 이 작업을 에이전트 몇 개 필요?

좋은 지시를 쓰는 능력: 잘 쓴 프롬프트가 곧 답변 퀄리티

테스트하고 원인을 찾는 능력: 왜 이상하게 동작했지?



AI 기본 용어



AI 기본 용어

Gen AI (Generative AI),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든 AI 기술을 통칭하는 넓은 범위 용어

ChatGPT, Claude, Gemini → Gen AI에 포함 

Midjourney, Sora → Gen AI O, but LLM X



AI 기본 용어

LLM(Large Language Models), 대규모 언어 모델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언어(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지능형 엔진 혹은 두뇌 그 자체를 말함

ChatGPT 안에는 GPT-4o 라는 LLM 엔진 사용

Claude 안에는 Claude 3.5 Sonnet LLM 엔진 사용



AI 기본 용어

AI Agent 

LLM = 고성능 엔진, 질문에 답하는 ‘두뇌' 

AI Agent = 엔진 장착하고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자율주행차'

차이점


챗봇에게 “제주도 맛집 알려줘"하면 리스트만 뽑아줌 

에이전트에게 “제주도 맛집 찾아서 내 캘린더 비는 시간에 예약까지 해
줘"라고 하면 직접 맛집 검색하고 내 일정표 확인 후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까지 시도 



RAG

MCP





AI 기본 용어

RAG 검색증강생성

외부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엔진에게 전달해주는 기술;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질문이 들어오면 모델이 아는대로 답하기 전에, 먼저 외부 데이터베
이스(도서관)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함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느낌

할루시네이션 현상 획기적으로 줄어듬, 기업 전문직 사용



https://www.koreadeep.com/blog/rag





AI 기본 용어

 MCP (Model Context Protocol)

서로 다른 도구(소프트웨어)끼리 연결해주는 통일된 연결방식

예전에는 AI에게 회사 내부 문서를 읽게 하려면 복잡한 코딩 (API 연동)
이 필요했음.

이제 데이터 제공자가 MCP 표준만 지키면, 어떤 AI 에이전트든 즉시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가능

차에 스마트폰도 꽂고, 노트북도 충전하고, 블랙박스도 연결할 때 쓰는 
“범용 USB-C 포트"처럼 연결의 규격을 통일





AI 기본 용어

 Skills.md

스킬 = 메뉴얼/레시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는 마크다운 파일

에이전트(서브에이전트) = 직원. 일 맡겨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존재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

예시: 


우리 팀 코드 스타일 가이드 

문서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포맷

코드 리뷰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

엑셀/워드 파일 만드는 방법





AI를 언제 활용할까?



이 문제는 인간의 지능(추론)이 필요한가,

아니면 명확한 규칙(로직)이 필요한가?





Yes, AI ✅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처리

초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창의적 초안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복잡한 추론과 계획 



No, AI ⛔

단순 계산 및 결정론적 로직

실수가 치명적인 영역 (회계, 의료 등)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순 작업

설명 가능성이 필수인 경우





When to AI



AI 도입시 필수 질문

AI로 어떤 의사결정을 바꿀 것인가? 

AI로 어떤 업무 흐름을 줄이거나 제거할 것인가?


AI가 개입하면서 책임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AI 도입시 필수 질문

어떤 시스템에 AI를 붙일 것인지? 

기존 프로세스를 어디서 끊고 연결할 건지?

사람이 개입할 지점은 어딘지?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지?



비즈니스 임팩트 평가

생산성 향상의 정량적 공식 (F x T x N)



Total Value = Frequency x Time x # of Users



업무 빈도(F)

절감 시간(T)

대상 인원수(N)



비즈니스 임팩트 평가

질적 임팩트: 병목 현상(Bottleneck) 해소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 그 업무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고려하기 



의사결정 속도

심리적 해방



비즈니스 임팩트 평가

우선순위 매트릭트: 임팩트 vs 난이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임팩트'를 
축으로 하여 우선순위 정하기 



High Impact, Low Effort

High Impact, High Effort

Low Impact, Low Effort

Low Impact, High Effort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자주 겪는

가장 귀찮은 일



Product Market Fit
진짜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2/3 이상의 시간을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쓸 것이다.”

Matthew Wakeman, “UX Research Practical

Techniques for Designing Better Products”



스타트업의 90%는 망한다.



대부분 쓸데없는 문제를 골라서 망한다.

(=아무도 안쓰는 제품을 만들어서 망함)



그래서 필요한게 Product-Market-Fit (PMF)

Product Fit:

이 제품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주나?



Market Fit:

이 제품을 돈내고 쓸 사람이 충분한가?



“스타트업을 죽이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의 부재다.”  

”The #1 company-killer 
is lack of market.”

Marc Andreessen,

the general partner of Andreesen Horowitz / VC



When a great team meets a lousy market, market wins.

When a lousy team meets a great market, market wins.

When a great team meets a great market, something special happens.

훌륭한 팀이 가망없는 시장에 뛰어들면, 시장이 이긴다.

형편없는 팀이 훌륭한 시장에 뛰어들면, 시장이 이긴다.

훌륭한 팀이 훌륭한 시장을 만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긴다.

Marc Andreessen, the general partner of Andreesen Horowitz / VC 
https://pmarchive.com/guide_to_startups_part4.html

https://pmarchive.com/guide_to_startups_part4.html


https://medium.com/sequoia-capital/the-market-curve-44097b626f6d

https://medium.com/sequoia-capital/the-market-curve-44097b626f6d


시장 사이즈 = 고객 수 * 고객당 수익
Market Size = # of Customers * Revenue per Customer





PMF 초기 신호

유료 고객 확보

강력한 감정적 반응

자발적인 고객 유입

지속적인 사용



https://www.lennysnewsletter.com/p/what-it-feels-like-when-youve-found?ref=canda.blog

https://www.lennysnewsletter.com/p/what-it-feels-like-when-youve-found?ref=canda.blog


B2B 시장에서 PMF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년 ~ 평균 4년이 소요

Github: 2년 정도

Notion: 3년 정도

Slack: 4년 정도 

Figma: 5년 정도

Lenny’s Newsletter, “A guide for finding product-market fit in B2B”



PMF는 한 번 찾고

끝나는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에 따라

다듬어 나가는 것



Pre-PMF vs

Post-PMF



Double Diamond Process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



PMF의 붕괴(?)







every month



AI PMF = 움직이는 과녁



기존 서비스로는 불가능했던

획기적인 경험을 AI로 제공하는 것

“In today’s environment, PMF increasingly involves not just solving customer 
problems, but solving them in ways that leverage AI’s unique capabilities to 

create experiences that were previously impossible.”

https://fuzn.medium.com/finding-product-market-fit-in-the-ai-economy-a-strategic-guide-for-leaders-c225d55a1190



AI Product Lifecycle





현실적인 개발 사이클

아이디어 → 대충 만들어봄 → 돌려봄

→ 이상하게 동작 → 프롬프트 수정

→ 다시 돌림→ 좀 나아졌는데 다른 문제 발견

→ 도구 권한 조정 → 다시 돌림

→ (무한 반복) → 어느 정도 안정화



조금 더 고급 버전



시장 찾기
Market Fit



시장은 어떻게 찾냐(1)

Bottom-up Method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가?

시장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가?

Bottom-
Up



1. 과거의 경험에서 찾기 (Past Pain)



이전 직장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솔루션은 무엇이었는가?

과거에 "돈을 내고서라도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툴이 있었는가?

여러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었던 내부용 제품은 무엇인가?



2. 현재 시장에서 탐색하고 검증하기 (Ponder and Probe)



새롭게 떠오르지만 아직 서비스가 부족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예: 보안, 협업)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혁신 기술은 무엇인가? (예: 데이터 확장성)

잠재 고객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중요도와 시장 미충족 수준을 파악



3. 현재의 기회에서 발견하기 (Present Pull)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고객의 반응(Pull)이 좋은 기능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계속 미뤄왔던 사이드 프로젝트 아이템이 있는가?



“경쟁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Competition is

for losers.”

Peter Thiel,

Co-founder of PayPal, Palantir,


and the Founders Fund



“성공한 실리콘밸리 기업의 대부분은

작은 시장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장했다.”

Peter Thiel,

Co-founder of PayPal, Palantir,


and the Founders Fund



하버드 학생 대상으로 시작

종이책 판매에서 시작

eBay 파워셀러 대상 시작



Niche is Powerful

Twitch Co-Founder

저스틴 칸 (Justin Kan)



대학생 때 트위치를 만들기

시작해 아마존에 1조원에 매각

초기에 일상 Live streaming 
에서 Game live streaming
으로 니치다운해서 성공함 



시장은 어떻게 찾냐?(2)

Top-Down Method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문제 찾기

요즘 기술 트렌드는? 사회/정책적 변화는?

Top-Down



돈이 되는 3대 시장



요즘 뜨는 트렌드는 어디서 찾냐?

각종 바이럴 SNS 콘텐츠

뉴스, 뉴스레터, 아티클

길거리 사람들, 광고 관찰

유튜브/인스타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네이버, 구글 트렌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장

내가 직접


문제를 겪으며


불편함을


느껴봤는가

최고의 MVP


스윗스팟!!

트렌드에 부합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지

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가



문제 찾기
Product Fit



뾰족한 페인포인트 찾기는

아직 AI가 정량화 하기 전의 영역!



→ 고객들과 직접 교류하기!

→ 내가 남보다 잘 아는거 하기!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의 삶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The Mom Test (고객 인터뷰 방법론)



고객의 삶 속에 들어가기



사업 아이디어 노다지 캐는 법

X, Threads, Reddit에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 관련 댓글 긁어와 AI로 VOC 분석

제품 관련 유튜브 & 인스타 콘텐츠 댓글,

경쟁사 서비스 리뷰 긁어서 AI로 VOC 분석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프롬프트

AI로 아이디어 발굴하고

뾰족한 제품 만드는 프롬프트

https://www.notion.so/junse/26be11b2513f809aba5ff7132b99f5f3?source=copy_link



끊임없이 “왜?” 묻는

2살이 되어보자!



5 Whys Method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때까지 
“왜"라고 5번 물어보기!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진짜 문제는 다르다!





제 1원칙 사고법 활용하기!!!

(First Principle Thinking)



JTBD, Job Stories



JTBD (Jobs-To-Be-Done)

고객은 우리 제품의 기능이

좋아서 사는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친 어떤 문
제나 과업(Job)를 해결하기 위해 우
리 제품을 ‘고용(Hire)'하는 것이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사용자 목표 분석 시스템

사람들은 망치가 좋아서 사는게 아니다.

벽에 못질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https://techblog.gccompany.co.kr/%EA%B3%A0%EA%B0%9D%EC%9D%84-
%EB%B3%B4%EB%8A%94-%EC%83%88%EB%A1%9C%EC%9A%B4-

%EB%A0%8C%EC%A6%88-jobs-to-be-done-808c7b72d15b

https://techblog.gccompany.co.kr/%EA%B3%A0%EA%B0%9D%EC%9D%84-%EB%B3%B4%EB%8A%94-%EC%83%88%EB%A1%9C%EC%9A%B4-%EB%A0%8C%EC%A6%88-jobs-to-be-done-808c7b72d15b
https://techblog.gccompany.co.kr/%EA%B3%A0%EA%B0%9D%EC%9D%84-%EB%B3%B4%EB%8A%94-%EC%83%88%EB%A1%9C%EC%9A%B4-%EB%A0%8C%EC%A6%88-jobs-to-be-done-808c7b72d15b
https://techblog.gccompany.co.kr/%EA%B3%A0%EA%B0%9D%EC%9D%84-%EB%B3%B4%EB%8A%94-%EC%83%88%EB%A1%9C%EC%9A%B4-%EB%A0%8C%EC%A6%88-jobs-to-be-done-808c7b72d15b


당근마켓 JTBD 예시

사람들은 왜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할까?

고객이 해결하려는 진짜 과업/문제(Job):



“모르는 사람과 거래할 때 사기 당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믿을만한 사람과 빠르고 기분 좋게 거래하고 싶어!” 



당근의 진짜 경쟁자는?

NOT BUT

중고 거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그 자체

그리고 ‘그냥 버리기'나 ‘친구/가족에게 주기'



그래서 나온 기능들 → 매너 온도, 당근페이, 동네 인증



Job Story

사용자의 ‘맥락'과 ‘동기에 초점을 맞춤

When ~ 한 상황일때,

I want to ~하고 싶다,  
So I can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뒤에서 나올 User Story와 차별점: User Story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초점



(회사 내에서) 문제 찾기
회사 내에서 어떤 AI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적일까?



AI 시스템 설계 프레임워크



문제 정의 

무엇을 잘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의사 결정을 바꾸려는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가, 보조하는가? 




→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는 모두 기술적 낭비

→ AI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LLM과 업무 프로세스 딥하게 논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는 재료가 아니라 ‘역사'

데이터는 조직이 어떻게 일해왔는지의 기록 

데이터는 늘 편향, 누락, 관행이 함께 들어있음 




→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구조다.

→ 데이터 단계는 단순 수집이 아니라, 조직의 과거를 점검하는 단계

→ 엑셀이나 PDF 등  LLM에게 먼저 던져주고 정리부터 시키기



모델 선정

모델은 주인공이 아니라 ‘부품'이다 

GPT, Claude, Gemini처럼  강력한 API는 누구나 쓸 수 있음

차별점은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호출하는가

어떤 맥락을 주는가

언제 멈추게 하는가



→ 모델 단계는 기술적 정점이 아니라, 설계의 중간 지점에 불과 

→ Planning / Thinking Mode 적절하게 돌아가며 사용하기



인프라

AI는 ‘돌아가는 순간'부터 비용이 됨 

실시간 추론인가, 배치(batch) 처리인가? 

클라우드인가, 온프레미스(on-prem)인가? 

트래픽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 인프라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확장의 문제



운영

AI는 배포되는 순간부터 ‘관리 대상'이다

데이터는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모델 성능은 서서히 들림

데이터 드리프트(data drift), 모델 드리프트(model drift)




→ 운영 없는 AI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음



책임 소재

설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AI의 판단을 누가 승인하는가? 

오류가 발생하면 누가 중단하는가? 

법적, 윤리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AI 시스템은 인간의 책임 구조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함

→ Human-in-the-loop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테크니컬 디테일



참 쉽죠? ^^*

모델이 가진 확률적 불확실성을 제품의

제약사항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시스템

(메모리, RAG, 가드레일)을 설계하는 능력



뭘 AI로 만들까?



어떤 제품을 만들지 찾는 법

고마찰 (High Friction) 작업

고빈도 (High Volume) 작업

고맥락 (High Context)작업

*Tip - 어디서 맨날 복붙하고 있는가



무엇을 만들까? (1)

지식형 검색 허브 (RAG + MCP) 

단순 검색이 아니라 슬랙 대화, 지라 티켓, 노션 문서, 구글 시트 등을 모두 
연결한 시스템 

기능: “지난주 마케팅 회의에서 나온 A안의 예산안이 왜 반려됐지?”라고 
물으면 관련 문서와 슬랙 로그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해줌

차별점: MCP를 활용해 파편화된 사내 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옴



무엇을 만들까? (2)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비개발자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도구

기능: “지난 3개월간 A 상품의 재구매율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직접 SQL짜서 데이터 뽑고 시각화까지 완료함

차별점: 단순 쿼리 생성을 넘어,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Anomaly)를 발
견하고 먼저 보고하는 수준까지 구현



무엇을 만들까? (3)

운영 자동화 에이전트 

인사, 총무, 법무 등 반복적인 승인 프로세스 처리

기능: 법인카드 영수증 처리, 연차 신청, 신규 입사자 온보딩 가이드를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수행

차별점: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 “이번 주 마감인 영수증이 3건 있습
니다. 처리할까요?”라고 먼저 말을 검 



핵심 고려사항 & 가드레일



핵심 고려사항 및 가드레일

데이터 보안 및 권한 관리 (Privacy & Permission)

“모델은 똑똑하되, 권한은 엄격하게"



Role-based Access

사원이 질문했을 때 팀장급만 볼 수 있는 기밀 문서 내용이 
답변에 포함되면 안됨

RAG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의 권한을 태깅하여 검색 범위
를 제한해야 함


Data Masking

모델로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 PII(개인식별정보)를 자동으
로 마스킹하는 레이어가 필요함



핵심 고려사항 및 가드레일

평가 시스템 구축 (Golden Dataset & Evals) 

“답변이 그럴싸하다"는 주관적 평가 X



골든 데이터 셋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 세트를 최소 100개 이상 확보하여 
테스트 


자동 평가 

새로운 프롬프트나 모델을 적용할 때마다 기존 성능이 유지
되는지 LLM-as-a-Judge 방식으로 상시 측정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 및 가드레일

비용 최적화 (Model Tiering)

모든 질문에 비싼 모델을 쓸 필요는 없음



Tiering

단순 텍스트 분류나 추출은 SLM(Llama 등)으로, 복잡한 전략 
수집은 LLM으로 분기처리하여 토큰 비용 관리하기



도입 전 체크리스트 (비즈니스 파트)

수혜자 정의: 이 프로덕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가 편해지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몇 %인가?

ROI 추정: 연간 절감되는 인건비나 시간 가치가 시스템 구축 및 
토큰 비용을 상회하는가?

확장성: 한 부서에서 성공했을 때 다른 부서나 전사로 즉시 확산 
가능한 모델인가?

기회비용: 이 문제를 AI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얼마인가?



AGENT.md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m9pwv1HNhMQttxnth4_CL7IaB9Eg-d3-eaf0Ac1jaHM/edit?tab=t.0





비밀 하나 알려줌 ^^  
.

.

.
 

 AI로 자동화, 에이전트 만드는건 쉬움



회사에서 사람들이 쓰게 하는게

100배 더 어려움





AX 도입 하다가 속이 터집니다 속이... ^^*





AI 팀은 결과를 냈지만, 현장은 쓰지 않음

현장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요구사항 모호함

경영진은 관심있지만, 책임 구조는 불명확함



처음부터 전사적 시스템을 바꾸기 → 100% FAIL

특정 팀의 가장 귀찮은 업무 하나 자동화 → SMALL WIN



결국 AX 도입 문화 조성을 위한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



페르소나 정의
우리는 정확히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나?



일반 B2C 대상

프로덕트 페르소나



모두를 위한 서비스는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가 된다.



“가장 흔한 실수는 타겟을 너무 넓게 잡는 것이다. 

성공적인 타겟팅은 주변에서 ‘편협하다'고 오해할 정도로


거의 우스꽝스러울만큼 집요하고 명확해야 한다.”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of the target customer, the 
most common mistake is the definition is too broad. It must 

be almost comically narrow, to the point you may be 
misunderstoof for such a narrow focus.”

Andy Johns

former growth lead at Facebook, Twitter, and Quora



목표 고객을 좁힐수록

제품은 날카로워 지고,

메세지를 분명해지며,

고객 반응은 폭발한다.



페르소나(Persona)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을 대표하는 인물 = 메인 타깃

실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정의

우리 서비스의 초기 광팬이 될 Early Adoptor 페르소나

Ideal Customer Profile (ICP)라고도 함



실제로 돈을 지불한/할 고객의 정보로 분석하기!

고객 페르소나는 여러명 일 수 있음 (코호트)

초기 ICP는 틀릴 확률 높음 → 점차 진화







첫 고객 선정(Beachhead)

→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할 소수의 첫 고객


→ 이후 점진적으로 고객군 확장









페르소나 템플렛 예시



올리브영 타겟 페르소나



마켓컬리 타겟 페르소나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고객의 삶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라.



고객이 하는 말이 아닌

하는 행동에 집중하라

“Pay attention to what users 
do, not what they say.”

Jakob Nielson, a legendary UX Researcher



How Might We...? (HMW)

우리 제품/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고객의 과업/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사내 직원 대상

AI 프로덕트 페르소나



사내 직원 대상 AI 제품 만들때



새로운 페르소나 고려사항

AI 숙련도 (AI Literacy) 

도구 활용 능력 (Tool Proficiency)

데이터 접근 권한 (Data Accessibility) 



사내 AI 제품을 만들 때는 ‘사람'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처한 ‘업무 환경'을 페르소나화 하는게


더 정확할 수 있음 (Workflow)



직무 기반 세그멘테이션

The Researcher (예: 법무, 기획) 

The Calculator (예: 재무, 데이터)

The Communicator (예: 영업, CS)



페르소나 예시 

페르소나: 정보 과부하에 빠진 신규 입사자 김신입



AI 회의론자

가장 주의해야 할 페르소나는 AI 회의론자

→ 한 번 AI로 업무가 해결 안 되면 다시 잘 안씀



살아남는 AI 프로덕트 만들기
90%의 AI 프로덕트가 망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거대 LLM이 업데이트 한 번 하면 
모조리 망하는 AI 스타트업들....



Wrapper vs. System

AI Wrapper 

LLM API에 살짝 UI만 씌운 제품 

예) 단순 요약기, 단순 챗봇

Deep Integration 

독자적인 RAG 아키텍처, 복잡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하이브리드 모델(LLM+전통적 알고리즘)을 갖춘 제품



Claude 
Code

Claude 
Code



“오늘 나온 AI 모델이 가장 멍청하다"

“This is the worst the models will ever be.”

-OpenAI 부사장 Kevin Weil



현재의 고점(Local Maxima)에 갇히지 말 것



→ 장기적으로는 모델 자체가 검색과 추론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것



오늘의 모델 성능이 아닌, 6~12개월 뒤

모델이 도달할 지점을 예상하고 제품 설계할 것





IDE vs. CLI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VS Code, Cursor처럼 코드 편집, 디버깅, 실행을 
한 곳에서 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CLI (Command Line Interface)

터미널이나 프롬프트처럼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하는 환경





Why CLI?

집중력 유지

IDE는 수많은 파일과 버튼 때문에 “지금 어디 있지?”를 고민하게 만듦

CLI는 오직 “현재 진행 상황"에만 집중하게 함



로컬 환경의 힘

에이전트가 내 컴퓨터의 DB에 직접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음



SaaS의 종말?

지금은 모든 회사가 똑같은 SaaS(예: 슬랙, 노션)를 쓰지만,

곧 각 회사에 맞게 코드가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것



=> 에이전트가 본사의 업데이트 사항을

내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합쳐줌



앱의 종말? 

식단 관리 앱: AI에게 음식 사진 주고 운동 짜달라고 하면 됨

To Do 앱: “내일 아침에 알려줘"라고 명령해놓으면 됨



→ 살아남는 앱: 실제 센서나 하드웨어 제어권이 필요한 특수 앱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여주는 수준의 앱의 80%는 사라질 것



코드 직접 타이핑 X

에이전트 지휘/검증 O



사장이 실무를 하는 회사는 AI 시대 훨씬 강력해지고

사장이 실무를 하지 않는 회사는 없어질 것



가치 사슬 포지셔닝 (Value Chain Positioning)

Horizontal (수평적)

범용적인 기능 제공 (오픈 AI, Google)

정면 대결했다가 망하기 딱 좋음

Vertical (수직적)

특정 산업 (법률, 의료, 제조)의 문제 해결 

10배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전문 분야 



살아남는 AI 프로덕트 만들기

독점적 데이터 해자 

워크 플로우 고착화

에이전틱 복잡성

신뢰와 가드레일



AI 경쟁사 분석 체크리스트

지능의 한계

데이터의 원천

전환 비용

연결성 (MCP/CLI)



경쟁사 분석



경쟁사 포지셔닝 맵

고객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축으로 삼아 포지셔닝

Label

Label

Label

Label

Label

Label

Label

Label







AS IS - TO BE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As-Is(현재)와 To-Be(이상) 사이 갭이

바로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이다.



https://brunch.co.kr/@areeza77/223

https://brunch.co.kr/@areeza77/223


As-Is 

(택시 잡기의 고통)

기다림: 길가에 나가 하염없이 손을 흔든다

불확실성: 택시가 올지, 언제 올지, 내 앞
에 설지 알 수 없다.

승차 거부: 단거리라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 

경로/요금: 미터기만 쳐다보며 빙 돌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결제/분실: 내릴 때 현금/카드를 찾느라 허둥
대로, 물건을 놓고 내리면 찾기 막막하다.

카카오 T 이전의 세계



As-Is 

(택시 잡기의 고통)

기다림: 길가에 나가 하염없이 손을 흔든다

불확실성: 택시가 올지, 언제 올지, 내 앞
에 설지 알 수 없다.

승차 거부: 단거리라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 

경로/요금: 미터기만 쳐다보며 빙 돌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결 제/분실: 내릴 때 현금/카드를 찾느라 허둥
대로, 물건을 놓고 내리면 찾기 막막하다.

To-Be

(카카오T가 만든 택시 경험)

호출: 실내에서 편안하게 버튼 하나로 택시를 부른다. 

투명성: 택시 위치, 도착 예정 시간, 기사님 정보를 실
시간으로 확인한다.

매칭: 목적지가 미리 공유되어 승차 거부 걱정이 없다. 

경로/요금: 예상 경로와 요금을 미리 보고 안심한다. 

결제/분실: 자동 결제로 그냥 내리고, 이동 기록이 남아 
분실물을 찾기도 쉽다. 





As Is - To Be 

고객의 고통 (Pain Points) 우리의 핵심 가치 
(Value Proposition)

→

택시를 잡는 모든 과
정이 불확실하고, 불
안하고, 불편하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확실하고 편안하게 택
시를 이용하게 한다.

택시 앱 → 택시 잡는데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동 전 과정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가치 제안 캔버스 (Value Proposition Canvas)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가치와 밀접한 제
품이나 서비스

우리 목표 고객이 
기대하는 결과 달
성한 구체적 모습

고객이 과업을 수
행하는데 있어 겪
은 불편함을 우리 
제품/서비스가 어
떻게 해결하는지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나 추구하
는 실질적인 혜택

수행하는 과업 
속에서 겪고 있
는 불편이나 불
만족스런 결과

타겟 고객이 일상 
속에서 그들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는 활동
(과업)



https://acquiredentrepreneur.tistory.com/33

https://acquiredentrepreneur.tistory.com/33


MVP / PoC 
Minimum Viable Product / Proof of Concept 



MVP



서비스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



MVP를 만드는 이유



Q: 그래서 제품 어디까지 만들어야해요?

A: 우리의 핵심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까지요.



기능(Feature)이 추가될 때마다

사용자 활성도도 대폭락하는 진실



MVP 정의

Minimum Featur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실행 가능 제품) ⭕️



MVP 정의

Minimum Featur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실행 가능 제품) ⭕️

*Viable 뜻: 최소한의 기능만으로도, 사용자가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느끼고, 유의미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만큼의 완성된 경험



 MVP != 덜 만든 제품

MVP = 작지만 완결된 경험



완성된 접시 1개 → 코스 요리 전체





PoC



AI 프로덕트는 기술이 곧 제품이다



Why?

모델의 지능 자체가 핵심 가치임

모델이 문제를 못 풀면 제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인터페이스가 단순함

AI 프로덕트는 UI가 단순해 PoC 자체가 MVP 





MVP vs MLP vs MMP



AI 나오면서 MVP에 대한

사람들 기대치가 매우 높아짐



그래서 나온 개념이 MLP, MMP



MLP = MVP + 사랑스러운 경험

(Lovable Experience)

단순히 작동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과 매력을 느끼도록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X)에 중점



MLP (Minimum Lovable Product)

최소 사랑스런 제품 주요 목적



초기 팬 확보: 긍정적 첫 인상 → 충성도 높은 초기 사용자 확보

브랜드 이미지 구축: 긍정적 사용자 경험 → 좋은 브랜드 이미지

자발적 확산 유도: 사용자들 만족 → 자발적 제품 추천 및 공유

기능적으로는 최소한이지만,

사용자가 사랑에 빠질 만한 감성적 만족감 제공







MMP 

(Minimum Marketable Product)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만한

“최소한의 시장성(Marketability)”를 갖춘 제품


가설 검증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MMP (Mimum Marketable Product) 

최소 판매 가능 제품 주요 목적



수익 창출: 제품 판매를 통해 즉각적인 투자 수익(ROI) 목표

시장 출시: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첫 버전 제품

고객 확보 및 유지: 경쟁 제품 대비 명확한 가치 제공하여 고객 유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그 가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소한의 기능 집합





MVP vs MLP vs MMP 



MVP 검증
우리가 뽑은 문제에 대한 MVP가 유효한가?



스타트업이 망하는 2번째 이유 =

마케팅 제대로 안되서 아무도 안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

실패해서 망하는게 아니라,


고객을 얻는데 실패해서 망한다. 

Most startups fail due not to the failure of product

development but due to the lack of customers. - Steve Blank



https://brianbalfour.com/four-fits-growth-framework



https://brianbalfour.com/four-fits-growth-framework





“Launch early,

Learn Often”

Paul Graham,

founder of Y Combinator



무조건 빠르게 출시하기

조기 출시 (신중하게 모니터링) 

→ 실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 관찰  

→ 패턴에서 문제점 빠르게 감지 


→ 신속한 대응 가능 → 리스크 관리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신호(Pull)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신호

리텐션 우위: 유저가 스스로 돌아온다 

자발적 전환: 무료에서 유료로 스스로 넘어온다 

바이럴 추천: 전체 유입의 30% 이상이 지인 초대

구체적 피드백: 단순 기능 요청이 아닌 상황 기반 요구

재방문 패턴: 한 번 거절했던 고객이 몇 달 후 다시 연락

https://eopla.net/magazines/31377#



User Journey, User Stories
경험의 뼈대 설계하기



그래서 사용자는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야 하나요?



유저 저니 (User Journey)

우리가 정의한 페르소나가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과업(Job)”을 해결하고 만족감을 느끼기까지의 모든 접점과 감정을

시각화한 “경험의 지도(Experience Map)”



고객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함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찾아내기



유저 저니를 그리면서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 찾기

https://www.behance.net/gallery/173559293/UXUIReabit-Making-a-healthy-reading-habit

https://www.behance.net/gallery/173559293/UXUIReabit-Making-a-healthy-reading-habit


Epic

유저 행동 유저 행동

반응/감정

Needs & PainPoints 
(가설)

필요 검증 데이터

과제 영역 (기능)

Epic

유저 행동 유저 행동

반응/감정

Needs & PainPoints 
(가설)

필요 검증 데이터

과제 영역 (기능)

Epic

유저 행동 유저 행동

반응/감정

Needs & PainPoints 
(가설)

필요 검증 데이터

과제 영역 (기능)



“누가, 어떤 문제를, 왜 겪고 있는가"



고객이 불편해하는 구체적인 상황/시점

= 문제의 문맥 (Customer Context)



https://aurquhart.substack.com/p/how-to-do-better-lead-gen



https://aurquhart.substack.com/p/how-to-do-better-lead-gen



고객은 종종 자신의 병명을 모른채,

증상만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말 뒤에 숨은

진짜 “핵심 문제"를 진단하는 것



고객의 “원함(Want)”과

시장의 “필요(Need)”를

구분해 알맹이 찾아내기



사용자(User/Persona)들이

어떤 상황에서 (Context)

이런 문제 (Pain points / Needs)

때문에 이런 Features들이 필요하다!



아하 모먼트 (Aha Moment)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 기능이 자신의 삶에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다주는지 


정량적으로 & 정성적으로 깨닫는 순간



 User Journey

 User Story

우리 제품이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

사용자의 현재 ‘페인 포인트’를 그리는 지도

→ 잠재적인 Feature에 대한 인사이트 발견!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무엇(What)’을 만들기 위해,

개발팀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할 일'



유저 스토리 (User Story)

개발팀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할 일'

Features, 혹은 더 작은 기능 단위를 사용하는 주체, 기능, 목적을 정의

모든 내용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저 스토리로 무엇을 구현할지 합의



좋은 유저 스토리는 개발자가 ‘문제'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해서, 

더 나은 해결책(기능)을 제안하고 싶게 만들어야 함. 



유저 스토리는 개발자가 바로 코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능'을 제시
하는 ‘기능 명세서'가 아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문제 정의서" 



User Story

우리가 왜 이 기능을 만들어야하는 지에 대한 목표 설정

As a <사용자 유형/페르소나>,

I want to <행동/기능>,

so that <가치/결과>

*앞에 나온 Job Story는 사용자의 ‘맥락'과 ‘동기'에 초점,

User Story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초점



Job Story

사용자의 ‘맥락'과 ‘동기에 초점을 맞춤

When ~ 한 상황일때,

I want to ~하고 싶다,  
So I can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뒤에서 나올 User Story와 차별점: User Story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초점





User Story 목적

고객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이걸 해결해주면 정말 좋아하겠네.


어떻게 해결해주는게 가장 효과적일까?



User Story - 당근마켓

As a 이사 준비로 바쁜 1인 가구는,



I want to 동네에서 빠르게 가구를 팔아 없애버리고 싶다, 



so that 불필요한 택배 포장이나 배송 약속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User Story - 배달의 민족

As a 매일 저녁 메뉴가 고민되는 자취생은, 



I want to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리뷰와 별점을 먼저 
확인하고 음식을 시키고 싶다. 



so that 맛없는 음식을 시키는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User Story - 인스타그램

As a 친구 결혼식에서 사진을 잔뜩 찍은 신부 친구는,



I want to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올려 참석했던 신랑
신부와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so that 일일이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식에
서 만났던 사람들도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User Story - Gherkin 

유저 스토리가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완료 조건 (Acceptance Criteria)”

Given <주어진 상황>,

When <어떤 행동을 하면>,

Then <기대하는 결과>

As a / I want to / So that은 “우리가 왜 이 기능을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

Given / When / Then은 그래서 이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해야 성공이라고 할지



User Story - 네이버 쇼핑

Given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상품이 
1개 이상 담겨있을 때



When 사용자가 [결제하기]를 클릭했을 때



Then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동하고, “주문이 성공적으
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보여야 한다.



User Story - 무신사

Given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이고, ‘A 브랜드의 반팔 티
셔츠'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상품의 하트 아
이콘이 비어있다.



When 사용자가 상품 이미지 아래 하트 아이콘을 누르면, 



Then 하트 아이콘이 즉시 빨간색으로 채워져야 한다. 

And “찜한 상품에 추가되었어요"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화
면 하단에 잠시 나타나야 한다. 

And 사용자가 [마이 페이지]의 [찜한 상품] 목록으로 이동
했을 때, ‘A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가 목록에 추가되어 있어
야 한다. 



Gherkin 포맷



As a 저녁 메뉴를 고르기 귀찮은 사용자,

I want to 장바구니에 담아둔 메뉴를 바로 주문하고 싶다.

so that 매번 메뉴를 다시 검색하고 선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Given 사용자가 로그인했고, “A치킨 가게"의 ‘후라이드 치킨'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다.

When 사용자가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하고,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Then [결제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And 결제 화면의 주문 내역에는 “후라이드 치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As a 피드를 구경하는 사용자, 

I want to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서, 

so that 게시물을 만든 친구에게 내 관심과 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Given 사용자가 로그인했고, 친구의 게시물을 보고 있으나 하트 아이콘은 비어있다.

When 사용자가 게시물 사진을 더블탭하거나, 하트 아이콘을 한 번 탭하면,

Then 하트 아이콘이 즉시 빨간색으로 채워져야 한다. 

And [좋아요] 숫자가 1 증가해야 한다.



As a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용자, 

I want to 전문가가 만들어 둔 [템플릿]을 내 페이지에 바로 적용하고 싶다. 

so that 처음부터 양식을 직접 만드는 수고 없이, 바로 내용을 채워넣도록.

Given 사용자가 로그인했고, 새로운 빈 페이지를 만들었다.

When 사용자가 페이지 본문에 있는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고, [회의록] 
템플릿을 선택하면, 

Then 페이지에 [회의록] 템플릿의 모든 양식(제목, 참석자, 논의 내용 등)
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And 사용자는 즉시 각 항목에 타이핑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잘 구현된 유저 스토리는 개발 구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로 활용 가능함

https://billionnapkin.com/%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
%EC%83%98%ED%94%8C-%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

%EC%9E%91/

https://billionnapkin.com/%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83%98%ED%94%8C-%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9E%91/
https://billionnapkin.com/%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83%98%ED%94%8C-%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9E%91/
https://billionnapkin.com/%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83%98%ED%94%8C-%EB%8B%A8%EC%9C%84-%ED%85%8C%EC%8A%A4%ED%8A%B8-%EC%8B%9C%EB%82%98%EB%A6%AC%EC%98%A4-%EC%9E%91/


Building Claude Code Agents



요즘 가장 핫한 Claude Code



Chat → Cowork → Code



CLAUDE.md = 신입 온보딩 문서

Why - 프로젝트의 목적과 비즈니스 목표

What -  기술 스택, 프로젝트 구조, 아키텍처

How - 빌드, 테스트, 타입 체크 실행 방법



CLAUDE.md의 퀄리티 = 에이전트의 퀄리티

90%의 시간을 기획에 써야함



https://www.humanlayer.dev/blog/writing-a-good-claude-md?ref=stdy.blog



CLAUDE.md 포맷



프롬프트 작성 예시



프롬프트 작성 예시



누가 업무 지시를 명확히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가 싸움



Claude 디렉토리 구조





Agent (요리사)

결과물

Skills (레시피)

Subagents (재료)



Agents

단일 에이전트 (기본, 권장)

워크플로우가 순차적이고 지침이 짧을 때

첫 프로젝트는 단일 에이전트로 시작을 권장



서브에이전트 분리 (필요 시)

지침이 길어서 항상 로드하면 비효율적인 경우

독립적인 작업 블록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 다른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때



Subagents 

메인 Claude Code 인스턴스가 독립적인 하위 에이전트를 생성

각 서브에이전트는 격리된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짐

메인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를 오염시키지 않음




서브에이전트 vs 메인 에이전트

서브에이전트: 부모가 제공한 컨텍스트만 사용

토큰 비용이 추가되지만, 메인 컨텍스트 보호에 유리

병렬 실행 가능 (여러 서브에이전트 동시 작업)


예: code-reviewer.md, qa-tester.md



Skills

커스텀 명령어 + 지침 + 코드/API 호출을 캡슐화한 것

/post처럼 슬래시 명령으로 호출하거나, 자연어로 말해도 자동 인식

MCP보다 훨씬 토큰 효율적 (Skills > MCP)

재사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패키징



Skills 디스크립션 작성 공식

[무엇인지] — "OO 프로젝트의 OO 컨텍스트"

[언제 로드할지] — "Auto-invoke when: OO, OO, OO를 언급할 때"

[언제 로드하지 말지] — "Do NOT load for: OO, OO인 경우"

[소유격 사용] — "HIS/HER/THEIR" 로 개인 스킬 오염 방지



Plugins

Skills + Subagents + Commands를 하나로 묶어서 배포하는 단위

나만 쓰는게 아니라 팀에 배포해서 함께 사용할때 만들어 배포



Skills → 클로드가 X를 자동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 

Subagents → Y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자동화하고 싶어

Plugins → 내 세팅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어

https://www.youngleaders.tech/p/claude-skills-commands-subagents-plugins



에이전트 작성 원칙

모든걸 담은 단일 프롬프트가 아닌 모듈형 프롬프트로 
작업을 분해하라 

지시사항의 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모델 성능이 떨어짐

전체 스펙을 한번에 주기보다 복잡한 요구사항을 순차
적이고 간단한 지시로 분해해서 준다 (한 번에 하나씩) 

Human-in-the-loop, LLM-as-a-Judge



에이전트 작성 원칙



컨텍스트 관리

주요 명령어

/context: 현재 컨텍스트 윈도우 상태 확인

/compact: 컨텍스트를 압축 (이전 대화 요약)

/clear: 컨텍스트 완전 초기화



한글 번역본: https://www.fullstackfamily.com/@urstory/posts/13752



각종 Skill/Agent/MCP 다운로드

https://github.com/anthropics/skills 
https://www.aitmpl.com/agents 
https://skillsmp.com/ 
https://mcpservers.org/claude-skills

Anthropic Claude Code Doc 
https://code.claude.com/docs

클로드 코드 70가지 꿀팁 가이드 
https://drive.google.com/file/d/1x2x1T4lzTISnHGN8nd4KtMhL8iwi6QgU/view

https://github.com/anthropics/skills
https://www.aitmpl.com/agents
https://skillsmp.com/
https://mcpservers.org/claude-skills
https://code.claude.com/docs


AI 제품 개발 주기
AI 제품 개발은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



AI 프로덕트는 일반 프로덕트와

다른 개발 사이클이 필요함



https://www.lennysnewsletter.com/p/why-your-ai-product-needs-a-different



https://www.lennysnewsletter.com/p/why-your-ai-product-needs-a-different



문제 정의 및 AI 타당성 검토

모든 프로젝트는 “이 문제가 AI로 해결 가능한가?”에서 시작



비즈니스 가치 평가 = 빈도 x 절감 시간 x 인원

지능 유형 결정


단순 요약 수준의 챗봇인지

복잡한 추론과 도구 사용이 필요한 에이전트인지


성공 지표 수립

“답변 정확도 95% 이상"

“응답 시간 3초 이내” 

“업무 비효율 50% 감축" 등



데이터 전략 및 컨텍스트 준비

26년의 AI 성능은 모델보다 어떤 컨텍스트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



데이터 소싱

사내 위키(Notion), 대화 로그(Slack), DB 등 흩어진 데이
터 소스를 식별하기


인프라 구축

실시간 데이터 연결을 위한 MCP 표준 적용하기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Vector DB (RAG)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정제 

AI가 읽기 좋은 형태로 청킹 후, 메타 데이터 태깅



아키텍처 설계 및 모델 선택

단일 모델을 쓸지, 여러 에이전트를 협업시킬지 결정



모델 티어링 

비용 최적화를 위해 SLM(경량 모델)과 LLM(대형 모델)을 
섞어서 쓰는 로직 설계하기


워크플로우 설계 

에이전틱 루프(계획 → 실행 → 검토)의 단계를 정의하기


연결성 설정

AI가 직접 실행해야 할 외부 도구(API) 리스트 확정 



반복적 개발 및 평가

가장 길고 중요한 단계; 코딩보다 프롬프트와 지능 맞추는게 집중



골든 데이터셋 구축

모범 답안지 50~100세트 만들기


프롬프트/파인튜닝 루프

프롬프트 수정하고 결과를 LLM-as-a-Judge로 자동 평가


지표 최적화 

충실성(Faithfulness), 보안 준수(Security) 등의 점수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기



배포 및 거버넌스

실제 운영 환경에 AI를 올리는 단계로 보안이 핵심



보안 레이어 적용

개인정보(PII) 마스킹과 권한 기반 접근제어(RBAC) 활성화


가드레일 설정

부적절한 답변이나 탈옥(jailbreak)공격을 차단하는 레이
어 활성화 


Human-in-the-loop

최종 결과물을 인간이 컨펌할 수 있는 UI를 배포함 



배포 및 거버넌스

Human-in-the-loop



어떤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가? 

어떤 판단은 AI에게 위임해도 되는가? 

인간은 승인자/ 감독자 / 개입자인가? 



배포 및 거버넌스

모든 자동화는 실패를 전제로 한다

모든 판단에는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예외 처리자가 아니라 구조적 구성원이다



모니터링 및 지속적 최적화

AI는 배포 후에도 성능이 변할 수 있음(Model Drift)



로그 분석 

실제 사용자의 질문과 AI의 답변 로그를 수집함 


비용 및 성능 감시 

실시간 토큰 사용량과 지연 시간 (latency) 모니터링 


지속적 학습 

사용자의 피드백을 다시 골든 데이터셋에 추가하여 모델을 
업그레이드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X)

어디까지 자동화해도 괜찮나? (O)





“우리는 곧 10인 이하의 1조짜리

회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We’re going to see 10 person

$1B companies pretty soon.”

Sam Altman,

CEO of Ope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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